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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농정 이슈_1  2012년 상반기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 본 자료는 9월 11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2012 상반기 귀농․귀촌 실태

조사 결과」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조사 개요

m 조사대상 : ‘12.1.1.부터 6.30.까지 귀농․귀촌한 가구

m 기 간 : '12.8.8 ~ 8.24

m 조 사 자 : 시군(읍면) 귀농담당 공무원

m 조사방법 : 시군 귀농담당 공무원이 해당시군의 귀농․귀촌 가구 현황을

조사(읍면→시군→시도→농식품부)

m 조사내용

- ‘12년 상반기 시도별 귀농가구 및 인구현황

- 귀농인 연령별 현황, 귀농후 농업 주종사 분야, 귀농전 직업 등

 주요 내용

1. 귀농․귀촌 현황(2012년 6월 현재)

m 귀농․귀촌 가구수는 ‘05년도 1,200호 내외였으나, ‘11년 1만 503호에서

’12년 상반기에 8,706가구로 조사됨.

※ (‘01)880가구 → (’05) 1,240 → (‘10) 4,067 → (’11) 10,503 → (’12.6.) 8,706

- ‘12년 상반기 귀농․귀촌 인구가 ’11년 상반기와 비교하여 증가한 것

은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 시작, 전원생활 등 다양한 삶 추구, 국가

및 지자체의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 추진 등 복합적 요인 작용

m 상위 4개도(충북, 전북, 전남, 경북)의 비중이 70.4% 수준으로 높음.

- 수도권 인접성, 농지가격, 농지구입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특정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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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주

※ 그 외 시도 : 강원 1,014, 경남 959, 충남 403, 제주 154(다만, 경기도 제외)

<지역별 귀농․귀촌 현황(2012년 6월 현재)>

단위 : 가구, 명, %

구분 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부산 인천 대전 제주

가구수 8,706 1,014 2,085 403 1,380 1,355 1,317 959 14 14 11 154

(비율) 12.6 25.8 4.6 17.1 16.8 16.3 11.9 0.2 0.2 0.1 1.9

인구수 17,745 1,963 3,467 895 2,920 2,956 2,820 2,195 41 50 44 394

(비율) 11.1 19.5 5.0 16.5 16.7 15.9 12.4 0.2 0.3 0.2 2.2

2. 연령별 귀농․귀촌현황

m 연령별로는 50대가 32%, 40대가 24.4%를 차지하여 40～50대의 베이

비붐 세대 귀농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실제로 농업기술 습득을 통해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60세 미만의 귀농은 75% 수준

<연령별 귀농․귀촌 현황(2012년 6월 현재)>

단위 : 명, %

계 20대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8,706 415 1,186 2,127 2,786 1,622 467 103

(비율) 4.8 13.6 24.4 32.0 18.6 5.4 1.2

3. 귀농․귀촌 가구 비율 

m 귀농․귀촌별로 구분하면, 전체적으로 귀농가구가 53.7%(4,678), 귀촌

가구가 46.3%(4,028)임.

- 귀농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으로 이주가구의 80.6%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귀촌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북

으로 76.5%가 귀촌인구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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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별 귀농․귀촌 가구수 비율(2012년 6월 현재)>

단위 : 가구수, %

구분 합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부산 인천 대전 제주
합 계 8,706 1,014 2,085 403 1,380 1,355 1,317 959 14 14 11 154

귀농가구 4,678 386 491 278 838 1,092 879 602 8 6 5 93
(비율) 53.7 38.1 23.5 68.9 60.7 80.6 66.7 62.8 57.1 42.9 45.5 60.4

귀촌가구 4,028 628 1,594 125 542 263 438 357 6 8 6 61
(비율) 46.3 61.9 76.5 31.1 39.3 19.4 33.3 37.2 42.9 57.1 54.5 39.6

4. 귀농자 주작목 현황

m 귀농후 농업 주 종사분야는 생산기술이 복잡하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영농이 쉬운 벼 등 경종분야가 35.5%를 차지하여 가장 많으며, 과수

(9.0%), 시설원예(6.3%), 축산(2.7%) 순으로 조사

<귀농자 주작목 현황(2012년 6월 현재)>

단위 : 명, %

계 경종 원예(시설) 과수 축산 기타

8,706 3,093 551 785 237 4,040

(비율) 35.5 6.3 9.0 2.7 46.4

5. 귀농․귀촌 전 직업현황

m 귀농전 직업으로는 자영업(24.6%), 사무직(18.5%), 생산직(10.8%) 순으로

조사

<귀농․귀촌 전 직업 현황(2012년 6월 현재)>

단위 : 명, %

계 자영업 사무직 생산직 영업직 건설 공무원 주부 학생 무직 기타
8,706 2,144 1,609 936 427 370 259 712 84 582 1,583
(비율) 24.6 18.5 10.8 4.9 4.2 3.0 8.2 1.0 6.7 18.2



- 4 -

주요 농정 이슈_2  2012년산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결정

※ 본 자료는 9월 14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2012년산 공공비축미 우선

지급금 결정」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m 2012년산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은 작년보다 2,000원 인상하여, 벼 1

등급 기준으로 40kg 포대당 4만 9,000원으로 결정

- 우선지급금은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이 익년도 1월에 확정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농가의 수확기 자금수요 충족을 위해 매입대금의 일부

를 가지급하는 것임.

- 지금까지 7월 또는 8월 산지쌀값의 80～95%수준에서 결정한 것과 같

이 올해도 금년 8월 평균 산지쌀값(16만 2,060원)을 40kg 벼로 환산

한 가격 5만 5,977원의 약 90% 수준에서 결정

<공공비축미 등급별 우선지급금>

단위 : 원/조곡, 40kg

구분 특등품 1등품 2등품 3등품

포대벼 50,610 49,000 46,820 41,670

산물벼 49,790 48,180 46,000 40,850

주: 산물벼 가격은 포대벼 가격에서 포장제비용(820원) 차감

m 한편, ‘10년에 당초 4만 5,000원으로 결정했다가 4만 7,000원으로 인상

한 사례와 같이 필요하다면 올해도 우선지급금을 인상하여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

m 9월 17일부터 공공비축미 매입을 시작하여 12월말까지 마무리할 예정

이며, 우선지급금은 매입현장에서 농가에 지급하고 내년 1월에 매입가

격을 확정하여 최종 정산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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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동향  2012년 8월 생산자물가지수

※ 본 자료는 9월 10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2012년 8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전반적 동향

m 2012년 8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7% 상승(전년 동월대비

0.3% 상승)

- 농림수산품: 채소류와 과실류가 크게 오르면서 전월대비 5.5% 상승

(전년 동월대비 2.9% 하락)

- 공산품: 1차금속제품 등은 내렸으나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석유

제품, 화학제품이 올라 전월대비 0.6% 상승(전년 동월대비 0.2% 하락)

- 서비스: 운수 및 금융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0.1% 상승(전년 동월대비

1.0% 상승)

<생산자물가지수 등락률>

단위: %

구분 가중치
전월대비 전년 동월대비

‘12.5월 6월 7월 8월 ‘12.5월 6월 7월 8월
총 지 수 1000 -0.6 -1.4 -0.5 0.7 1.9 0.8 -0.1 0.3
농 림 수 산 품 43.6 -1.6 -5.9 0.2 5.5 5.3 0.2 -3.4 -2.9

곡 물 11.0 0.1 0.0 0.0 -0.2 5.5 5.7 5.8 5.7
채 소 7.4 -11.4 -12.3 9.5 13.4 37.3 26.4 2.5 -3.4
과 실 5.3 4.2 -9.9 -4.6 11.2 24.0 9.6 9.3 16.9
축 산 물 12.0 0.5 0.8 -2.9 0.9 -15.8 -15.0 -12.6 -11.8
수 산 식 품 5.3 -0.8 -2.6 0.5 0.9 -5.4 -7.9 -12.5 -12.7

공 산 품 644.8 -0.7 -1.6 -0.8 0.6 1.6 0.3 -0.7 -0.2
음 식 료 품 59.7 -3.4 -4.9 -2.5 3.2 5.1 2.4 -0.8 2.7
석 유 제 품 55.2 -0.8 -5.4 -1.7 1.8 0.2 -3.2 -2.8 -1.7
화 학 제 품 65.6 -1.1 -2.7 -1.7 -0.8 -1.6 -4.8 -6.7 -7.5
1 차 금 속 제 품 93.7 0.5 0.5 -0.9 -0.5 -2.4 -1.5 -0.2 -0.5
전자부품․컴퓨터․
영상음향․통신장비

44.5 -0.7 0.1 0.1 2.7 7.7 7.8 7.5 7.8

전력․수도․가스 264.4 -0.1 -0.2 0.2 0.1 0.8 0.8 0.7 1.0
서 비 스 61.6 0.4 -0.5 0.5 0.1 1.9 1.9 2.5 2.3
운 수 27.4 -1.7 -0.7 0.0 0.9 -5.6 -5.5 -7.1 -2.8
리 스 및 임 대 43.3 -0.1 -0.2 -0.2 -0.1 2.7 2.6 2.1 2.1
전 문 서 비 스 31.1 0.2 0.1 0.5 0.1 3.0 3.3 2.9 2.7
기 타 서 비 스 31.1 0.3 0.2 0.1 0.5 3.2 3.0 3.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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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분류별 

m 식료품은 전월대비 2.6% 상승(전년 동월대비 0.2% 상승)

m 신선식품은 전월대비 10.8% 상승(전년 동월대비 3.8% 하락)

m 에너지는 전월대비 2.5% 상승(전년 동월대비 4.4% 상승)

m 신선식품및에너지이외는 전월대비 0.3% 상승(전년 동월대비 0.2% 하락)

<특수분류 지수 등락률>

단위: %

구분 가중치
전월대비 전년 동월대비

‘12.5월 6월 7월 8월 ‘12.5월 6월 7월 8월

식 료 품 81.3 -1.0 -2.3 0.5 2.6 4.5 2.3 0.1 0.2

식 료 품 이 외 918.7 -0.5 -1.4 -0.5 0.6 1.6 0.7 -0.1 0.4

신 선 식 품 16.4 -4.6 -10.1 3.2 10.8 18.4 7.9 -3.4 -3.8

신선식품이외 983.6 -0.5 -1.3 -0.5 0.6 1.6 0.7 0.0 0.4

에 너 지 93.8 -1.7 -2.2 -2.3 2.5 6.9 5.9 2.8 4.4

에 너 지 이 외 906.2 -0.4 -1.3 -0.2 0.5 1.2 0.1 -0.4 -0.2

I T 175.1 0.1 -0.1 -0.5 -0.2 -1.5 -1.2 -1.3 -1.3

I T 이 외 824.9 -0.7 -1.6 -0.5 0.9 2.3 1.1 0.1 0.6

신 선 식 품 및

에 너 지 이 외
889.8 -0.3 -1.1 -0.3 0.3 0.9 0.0 -0.4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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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여론 조사

(KREI 리포터)
 기상 이변에 따른 농작물 피해실태와 요구

 기상 이변에 따른 농작물 피해실태와 요구

m 전남․제주지역 농작물 태풍피해 커…시설물 복구지원 절실

- 태풍피해가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특히 전남이 심한 타격을 입었음.

백수현상은 없고 벼 쓰러짐도 5% 정도이지만 참깨, 고추, 율무, 콩

등 밭작물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데다 비닐하우스가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복구할 일손도 부족함. 태풍피해에 대한 시설물 복구지원이

시급한 실정임.<나종주, 전남 화순>

- 제주지역은 연이은 태풍으로 하우스가 큰 피해를 입었음. 밭농사는

조금이라도 보상이 되지만 하우스 농가는 비닐 등의 보상이 안 된다

고 함. 모두에게 일어난 재난이라 비닐을 구하기도 힘들고 인건비 또

한 비싸 어려움이 많음. 이에 밭농사만 보상해줄 것이 아니라 하우스

농가에도 시설비나 인건비를 지원해 주기 바람. <임영애, 제주 제주>

- 우리 농업인들은 태풍피해 때문에 부채가 더욱 쌓이고 있으며, 특히

과수 품목은 일 년에 한 작기로 끝나기 때문에 태풍피해로 인한 타

격이 더욱 클 것임. 시설하우스 비닐은 모두 찢어져 새 비닐로 교체

해야 하고 파종을 다시 해야 하는데 복구도 늦고 비닐 공급도 어려

운 실정임.<김용덕, 경기 남양주>

m 태풍으로 인한 피해보상 현실화 필요

- 태풍 볼라벤의 피해로 5,000평 되는 수수밭의 수수가 대부분 쓰러졌

음. 단양군에서 태풍피해조사를 하기는 했지만 피해 보상금은 거의

없는 실정임. 정부에서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보는 농가에 대해 현실

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이 절실함.<정화려, 충북 단양>

- 태풍으로 많은 농작물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규모와 내

용이 보상기준에 거의 해당되지 않아 걱정이 많음. 피해에 대한 보상

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 현실적인 보상 기준 마련이 절실함.<김

경수, 전남 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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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부산․경남지역 피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나 “보상기준 낮춰야” 여론

- 부산지역은 전라도와 서해에 비해 태풍피해가 적었음. 어떤 곳은 피

해가 50% 이상 되는 곳도 있지만 일부 미미한 지역도 있음. 중앙정

부, 지자체, 농협에서 일부 지원이 있어 농가에 보탬이 되고 있지만,

최근 보상률은 피해액의 20%에 불과해 더 많은 농가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는 피해 규모 기준을 낮추어야 함.<최시훈, 부산 기장>

- 김해지역은 다행히 태풍으로 인한 큰 피해는 없었으나 일부 피해보

상 문제로 불만이 있음. 보상되는 품목이 제한되어 있어 전 품목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임. 정부에서 보험가입비의 일부를 피해범위와 피해

액에 따라 어느 정도 보조해주어 농업인의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기

를 바람.<김병철, 경남 김해>

m 청양지역 밤 60～70% 낙과피해, 원상복구에 4～5년 예상

- 청양지역은 산간지대라 밤 재배농가들이 많고 소득이 단일작목으로

는 제일 높은데 이번 태풍으로 60～70%가 낙과되어 농가에서는 망연

자실한 상태임. 특히나 밤의 경우, 낙과 피해도 심각하지만 밤나무가

뿌리째 뽑혀나가고 가지가 부러져 원상복구 되려면 최소 4~5년은 걸

릴 것으로 예상됨. 적절한 보상이 필요함.<장석우, 충남 청양>

 기타 농업농촌 현장 여론

m 농작업 재해보험제도 개선 필요

- 농촌인구는 날이 갈수록 고령화 되고 있으며, 농작업 중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대다수 농업인들은 비싼 보험료 때문에 일반 보험에 가입

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음. 농작업 중 발생한 사고의 치료비 걱정

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박생순, 경북 청송>

- 농업 종사자들이 농기계 안전공제 보험에 재가입하고 싶어도 한번

수혜를 받았을 경우 가입이 제한되고 치료비 보상 보험에 해당되지

않음. 농업인이 희망할 경우 재가입이 가능하고 혜택도 계속해서 받

을 수 있도록 개선을 바람.<김경수, 전남 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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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노후대비를 위한 비과세 예탁금 적용대상 확대 필요

- 어려운 농촌생활에서 농업인들의 노후대비를 위한 비과세 예탁금은

꼭 필요한 금융제도임. 전체 농업인에게 혜택을 주기 어렵다면, 연간

수입이 낮은 소작농에게라도 혜택을 확대해 주길 바람.<박생순, 경북

청송>

m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을

- 요즘 농촌에는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들이 주민이 살고 있는

집 근처까지 내려와 밭에 있는 농작물을 마구 파헤쳐 놓고 있으며

피해가 매년 커져가고 있음.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에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요망됨.<김종근, 전남 순천>

- 부산 기장지역은 아직까지는 마을에 멧돼지가 농작물 피해를 준다는

소식을 접하지는 않았음. 하지만 혹시 모를 피해에 대한 대비책으로

과수원 주변에 전기 목책을 설치하였는데 비용 부담이 큰 편임. 시설

설치에 따른 예산지원이 요망됨.<최시훈, 부산 기장>

m 농업관련 영농정보 입수와 활용 실태

- 농업관련 영농정책 관련 정보는 매달 정기적으로 디지털 농업이나

농민신문, 농업관련 사이트 또는 작목반 사람들을 통해서 얻고 있

음.<최시훈, 부산 기장>

- 농업관련 영농정보는 농민신문, 군농업기술센터, 농협 등에서 주로

얻어 참고는 하고 있으나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

하고 있음.<박생순, 경북 청송>

- 영농정보는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매달 보내주는 책에서 세계농업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으며 품목별 동향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어 남보

다 더 전문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음. 또한 국내 시장(가격)정보는

농업관련 잡지나 책을 통해 보고 있음. 재배기술은 농업기술센터 등

에서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병충해 등 긴급을 요하는 정보

는 농협에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있음.<김상우, 제주 서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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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 여론 동향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 본 자료는 9월 10일∼9월 14일 간 국내 농업전문지의 농업·농촌 보도내용을 정리한 것임.

 이상기후…재해 급증,‘날씨보험’활성화해야

m 기상청과 보험연구원은 최근 서울에서 개최한 ‘날씨보험 활성화

심포지엄’에서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개인뿐 아니라 농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며 이를 보상해 주는 날씨보험을

활성화를 주장. 국립기상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날씨보험으로 지급된

보상액은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액 7,942억 원의 6%인 478억 원에

불과, 이는 같은 기간 미국의 날씨보험으로 보상된 금액이 전체

피해액의 54%인 339억 달러(약 40조 7,000억 원)에 달하는 것에 비

해 극히 낮은 수준이고 국내에서 판매되는 날씨보험 또한 농작물재

해보험을 비롯해 가축재해보험, 풍수해보험 등 정부가 보험료의

50% 정도를 지원하는 정책성 보험이 대부분임. 기상연구소는 우리나

라는 날씨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산업이 국내총생산(GDP) 기준

52% 수준으로 미국의 42%, 일본의 51%보다 날씨민감도가 더 높다며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보상을 날씨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

책과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 보험연구원은 미국·캐나다·멕시

코·인도·중국 등지에서는 농작물보험을 중심으로 지수형 날씨보험 보급

이 확대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날씨가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경영의

중요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기상청, 금융위원회 등 관련 기

관이 날씨리스크 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

자료 : 농민신문(2012.9.12).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하라더니…보상은‘기대이하’ 

m 정부가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 등에 대비하기 위해 농작물재해

보험에 가입하라고 독려하고 있지만 농가들은 엄격한 보상기준으로 인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 화성에서 2만 5,000평 규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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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농사를 짓고 있는 A씨는 “피해조사를 실시한 농협에서는 피해율이

20%에 미치지 못한다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설명.

이에 대해 NH농협손해보험 관계자는 WTO 협정에서 자연재해 보조금에

대해 허용할 수 있는 보조금이 평년 생산량의 30%를 초과하는 생산

손실이 발생하는 농민만을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국가가 50%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WTO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려면

자기부담비율을 반드시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농가들은

농협이 수확기 이후 피해율 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 피해만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

자료 : 한국농어민신문(2012.9.10).　

‘한우파동’재현 우려…과도한 암소도축 막아야

m 11일 열린 ‘농업·농촌의 길 2012’에서 조영득 GSnJ 인스티튜트 책임

연구원은 “암소의 채산성 악화와 사료가격 상승에 대한 불안감으로

과열된 암소 도축이 일어난다면 1990년대 말과 같이 가격하락과 도축

증가가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한우파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

특히 암소 도축마릿수가 지난해 동월보다 27~55% 가량 높아 올해 한우

사육마릿수가 본격적인 감소기에 접어들었고 2015년 무렵에는 총 사육

마릿수가 250만 마리 이하로 감소하고 2016년 무렵에는 가임암소마릿

수가 100만 마리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 반면 한우고기 소비자

가격이 2011년 수준으로 유지되고 국민소득이 연간 2.6%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한우고기 수요량을 충족시키기 위한 적정 가임암소마릿수는

2015년 145만 마리, 2017년 153만 마리로 2016년이 되면 가임암소

마릿수가 적정 사육마릿수보다 47만 마리가량 밑돌 것으로 추정. 이에

정부는 암소 추격도축 징후가 포착되면 즉각 송아지생산안정제를

가동해 번식농가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흡수, 한우산업의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한우농가 역시 과도한 암소도축을 자제한

다고 강조.

자료 : 농수축산신문(201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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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쿼터 확대 절차 돌입  

m 정부는 지난달 21일 개최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력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워... 이는 내국인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 현재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추가 수요는 1만

8,000명이지만 올해 배정된 외국인 근로자 쿼터는 4,500명으로 1/4

수준에 불과. 농업계는 4,500명인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9,000명까지

늘려야 한다는 입장.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농·축산업분야 업종별

필요 인력은 총 2만 3,037명으로 현재 1만 4,195명의 외국인을 제외하

면 8,842명이 부족해 9,000명의 인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 현재 농

협중앙회에서는 9,000명까지 쿼터를 늘려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지

만, 농식품부에서는 1,000명 내외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

고 있다며 쿼터를 늘려주는 것은 좋지만 농촌 현장 수요가 많은 만

큼 충분히 배정돼야 한다고 강조.

자료 : 한국농어민신문(2012.9.13).　

“쌀 등급제‘미검사 표시제’로 정착될라”

m 햅쌀 출하를 앞두고 산지에서 쌀 등급제(완전미율에 따라 1~5등급·

미검사로 표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강원도내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는 올해 햅쌀을 미검사로 출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 그 이유는 등급을 표시하기엔 제반시설이 완벽하지

않고, 만일의 실수로 허위표시로 적발될 경우에 받게 되는 불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 또한 대형유통업체에서 등급표시를 요구할 경우 하향

표시된 등급이나 미검사 등을 이유로 가격을 후려지거나 납품을 중단

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우려. 철원지역의 경우 지역 특성상

조생종인 <오대쌀>이 적합한데다 품질과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도 높아져 있지만, 품종 특성상 낟알에 흰부분이 많기 때문에 3~4

등급으로 밖에 표시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지금까지 애써 쌓아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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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쌀> 명성을 버리고 대체품종을 선택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RPC가 분석장비를

갖추고 있고, 장비가 없는 RPC나 임도정공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 사무소에 (분석을) 의뢰하면 된다”며 “또 정상적인 작황상태에서는

분석 결과의 오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선 등급제를 시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일축.

자료 : 농민신문(2012.9.10).

 농촌주민 생활 만족도 낮다 

m 농촌진흥청은 지난 7일 코엑스에서 개최한 ‘농촌생활지표로 본 농촌사회

변화와 전망’ 심포지엄에서 조희금 대구대 교수는 농촌주민들의 생활

만족도의 연도별 전체 평균이 보통수준인 3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2.63~2.97인 것으로 발표. 또한 조교수는 30대 이하의 젊은 연령층이

농촌에 계속 거주하겠다는 비율은 2011년의 경우 66.7%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데 이는 자녀교육과 소득문제가 가장 큰 원인...

이에 따라 젊은 층인 30, 40대를 위해서는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청소년을

위한 문화시설 및 학습지도 지원 등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

자료 : 한국농정신문(201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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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지원 정보  2012년 8월 세계 식량가격지수

※ 본 자료는 9월 10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8월 세계 식량가격지수, 전월과 같이 높은 수준 

유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총괄

m 2012년 FAO 8월의 식량가격지수는 전월과 동일한 213 point 기록

- 이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1년 2월(238

point) 보다 10.5% 낮고, 전년 동월(231 point) 대비 7.8% 낮은 수치

※ 식량가격지수 : (‘11.2월)238 → (12월)211 → (’12.1월)213 → (4월)213 → (7월)213

m 곡물, 유지류의 국제 가격은 지난달과 비교해 거의 변동이 없었으나,

설탕 가격이 급락하면서 8월 식량가격지수의 추가 상승 억제

 주요 품목별

m (곡물) 전월과 동일한 260 point 기록

- 미국의 옥수수 및 러시아의 밀 작황에 대한 악화 전망이 높은 곡물가

격을 형성했으나, 8월말이 되면서 미국 가뭄 피해가 가장 심했던 지

역에 큰 비가 내리고 러시아 정부가 밀 수출 제한을 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함에 따라 가격 상승 추세가 안정

m (유지류) 전월과 동일한 226 point 기록

- 7월과 마찬가지로 대두유, 해바라기유, 유채씨유의 가격이 강세를 나타

낸 반면, 팜유 가격은 지속적인 약세를 보이면서 유지류 가격 상승을

상쇄

m (육류) 전월(167 point) 보다 2.2% 상승한 170 point 기록

- 이는 3개월 연속 하락세가 상승세로 전환된 것으로, 가격 상승은 곡

물 사료를 많이 사용하는 돼지, 가금육을 중심으로 나타났으며, 가격

은 각각 4%와 6%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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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유제품) 전월(173 point) 보다 1.6% 상승한 176 point 기록

- 치즈 가격은 안정적이었던 반면, 탈지분유, 카제인, 버터 및 전지분

유의 가격이 상승

m (설탕) 전월(324 point) 대비 8.5% 하락한 297 point를 기록

- 이는 전년 동월(394 point) 대비 25% 낮은 수치임.

- 설탕 가격지수의 대폭적인 하락은 최대 설탕수출국인 브라질의 유리

한 기상여건으로 인한 생산 전망 개선, 인도의 몬순으로 인한 사탕수

수 작황 개선 전망에 따른 것

 2012/13년도 세계 곡물공급량 전망

m 2012/13년도 세계 곡물생산량: 2,295백만 톤 전망(전월 대비 4.2%(101백

만 톤) 감소, 전년 대비 2.2%(52백만 톤) 감소)

- 2012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은 전년도 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하

였으며, 이는 미국 전역의 극심한 가뭄에 따른 옥수수 생산 전망

악화를 반영

※ 주요 곡물 생산량 전망치:

→ 쌀 0.2% 증가(1백만 톤)

→ 잡곡 1.5% 감소(17.4백만 톤)

→ 밀 5.1% 감소(35.8백만 톤)

m 2012/13년도 세계 곡물소비량: 2,317백만 톤 전망(전월 대비 2.2%(53백만 톤)

감소, 전년대비 0.3%(7백만톤) 감소)

m 2013년도 세계 곡물 기말재고량: 503백만 톤 전망(기초재고량대비 3.6% 감소)

※ 주요 곡물 기말재고율 전망치:

→ 쌀 34.4%

→ 잡곡 13.3%

→ 밀 25.1%

※ 자료 작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


